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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호

● 작가

● 저서: <전부였던 사람이 더나갔을 때 태연히 밥을 먹기도 했다>, <비밀 편지> 등

행복해질 시간

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

시간은 점점 더 속도를 낼 것이다. 

어차피 빠르게 흘러갈 시간이라면 

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. 

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다가가고,

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고 싶다. 

시간이 흐른다는 것만큼 

아까운 건 없으니까. 

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와 

지금을 맞바꾸며 살고 싶지도 않다. 

우리가 행복해질 시간은 

지금이니까. 

박근호의 <우리가 행복해질 시간은 지금이야> 중에서


